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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29일 대통령 발언록

영화관람
- 장애인들과 맨발의 기봉이 관람 -

장애인 정책 미흡했던 것 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TV에 장애인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전보다 많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간간이 그런 프로를 접하고 했습니다. 대

통령 후보 시절에 장애인 체험행사를 갖기도 했고, 같은 날 오아시스란 영

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참 쑥스러웠습니다. 대통령 표 달라고 쇼를 한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무척 저로서도 그때 후보 자격으로 체험 행사 한다는 

것이 너무 마음에 부담 가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짐하길 후보 때

만 이러지 말고 대통령 되고 나서 제대로 하자고 마음의 굳게 다짐을 했습

니다. 

2003년부터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이 2차로 들어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

부로서는 꽤 버겁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장애인 정책이 너무나 

미흡하고 부족해서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느낌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런 와중에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가지고 간간이 강경한 투쟁들이 있어 놔서 시기시기 마다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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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 당시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이 너무 커서 실제로 우리가 

3.1%, 4.6%, 4%  성장이면 OECD 다른 국가에 비하면 낮은 경제 성장은 아

니지만 97년 외환위기와 그 뒤에 후유증이라고 할까, 그런 것 때문에 아주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참여정부 들어 가계부도 상태라고 할 수 있죠, 부분 

부분 고통이 있다 보니 국민들이 부담을 느껴 대통령에게 압력이 고스란히 

밀려오는 바람에 경제 이외에 다른 문제를 스스로 관심을 가질 겨를도 없

었고, 관심을 가지면 흠이 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2년간 지내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마음이 미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요즘 계속 

자료 보고, 정책보고 말하는 전체 과정이 양극화 문제, 장애인 문제, 여성 

문제, 노인 문제 등입니다. 대개 이대로 해나가면 되겠다 싶은데 특별히 

너무 대책이 부실하다 싶은 쪽이 장애인 대책입니다. 

98년 김대중 대통령 되셨을 때 장애인 5개년 계획이 처음 시작됐고, 저희

한테 제2차가 넘어왔는데, 너무나 미흡합니다. 남은 기간이라도 좀 획기적

으로 토대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지금 유시민 장관을 닥달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장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

다.

 

오늘 자리는 장애인 정책의 획기적 토대 마련하겠다는 다짐의 의미

 

제 스스로가 여러분들 모시고 이 같은 행사 하는 것은 저와 우리가 모두 

함께 다짐하자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이 자리에 있는 정부 관

계자, 청와대 참모들, 의원님들도 와계십니다. 서로 약속하고 부담을 주고 

부담을 느끼면서 열심히 해보자는 다짐입니다. 혼자서 다짐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나 도덕적으로 더 고귀하게 보일지 모르나 정치는 현실입니다.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그 약속에 압력을 받고, 공개적으로 부담을 갖는 과

정이 한정된 자원을 나눠 써야 하는 국가 처지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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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을수록 성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앞으로 잘하겠다, 꼼꼼히 신경 써서 획기적 대책을 마련하

겠다는 약속으로 받아주고, 함께 일하시는 분들도 함께 다짐하고, 여러분

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시라면 어떨지 모르나... 독려해 주시면서 함께 해

나갑시다. 

영화에 대해서 말하면, 영화를 보고 나면 머릿속에, 가슴에 남습니다. 보고

서를 많이 보지만 머릿속에만 남고 몸에 진정한 결심으로, 결심으로 남아

도 느낌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영화를 보면 강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는 

것 이상의 감동이 있습니다. 영화 만드신 분들에게 참 좋은 일 했다는 생

각이 들고, 영화로서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만들었으니까 돈 버셔

야죠. 흥행에도 성공하시고, 돈 버시면 이런 좋은 영화 계속 만들어 주십

시오. 

이익섭 교수님이 인사말 해주셨는데 개인적 삶 자체가 우리이게 용기, 격

려를 주는 본보기들이 많습니다. 삶이라는 것 자체가 평범한 것과 달라 그 

자체가 감동인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렇게 자리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

니다. 

약간의 의심이 왜 없겠습니까. 대통령이 우리 데려다 장사한다는 의심 왜 

없겠읍니까만, 대승적 차원에서 함께 해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손님 많이 올 것 같네요. 틀림없을 것 

같아요. 옆에 이 교수님이 손수건 꺼내가지고.. 잘 보진 않았지만, 감동이 

진한가 봅니다. 저도 똑같았습니다. 엄 이장님 계시는데 동네 사람들이 감

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현준 씨 수고 많았습니다. 연기가 참 좋았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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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저는 신경이 내내 쓰였습니다. 여기가 경사진 좌석 아니라 앉은 자리여서 

머리 때문에 안보일까 싶어서 자세를 낮춰서 웅크리고 앉았는데 제가 허리

가 시원치 않거든요. 좀 힘들었습니다. 오늘 느낌 함께 삭이고, 다음에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